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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이 일본의 농가와 농업을 지키기 위

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농림수산성이 제창하고 농문협이 주최 사

무국이 되어 추진한 지역에 뿌리내린 食育 경연

회」이다. 왜 이 食育 경연 회가 농가와 농업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책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스크럼을 짜면 모두 해피!

올해(2006년도)로 6회째 개최하는「食育 경연

회」의 포창식과 수상활동 발표가 1월 26일 토쿄

유락쵸 아사히 홀에서 거행되었다. 

전국에서 334사례의 응모 가운데 최우수상인

농림수산 신 상을 수상한 것은 佐賀縣�鳥栖(도

스)市「食 네트워크 鳥栖」의 책「스크럼을 짜면

모두 해피!~ 입장을 넘어서『食(먹거리)』로 연계

하여 사람을 육성하자~」이다.

왜「食 네트워크 鳥栖」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는

가 말하자면 지금 전국의 縣∙市町村 마다�「食育

추진회의」의 설친가 추진되어(「식육기본법(食育基

本法)」아래서「식육추진기본계획(食育推進基本計

劃)」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 지역 만들기가

훌륭한 선진적 모델로서 심사위원회에서 높이 평

가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종적 중심으로, 횡적 연계가 적었던

지역의 행정기관이『食(먹거리)』에의 생각으로 연

결되었다. 식사로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고 싶은

보건사이드(보건소)의 생각, 농가의 응원단으로써

안전∙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의 공급∙지산지소

(地産地消)를 추진하고 싶은 농업사이드(농림사무

소,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생각이 중첩되어 연계활

동이 시작되었다. 이 배경에는 보급센터의 여성계

장, 보건소의 양사, 농림사무소의 과장의「3인

의 바보 트리오」의 존재가 있었던 것 같다.

食과 農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전문분야의

힘을 계속 발휘하면서 될 수 없는 일을 서로 협력

한다. 그렇게 한다면 상승효과가 필시 생겨 날 것

이라는 확신이 다양한 사람과 조직의 참가를 늘려

2004년에는「食 네트워크 鳥栖」를 발족시켰다. 

서로 메리트(장점)가 있는 30개 이상의

조직의 네트워크

키워드는「건강, 안심, 안전, 그리고상호이익」,

외국도농교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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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 농업 2007년 4월호에 농문협논설위원회에서 기고한『農 家 ∙ 農 村 に よ る「食
の い 手」づ く り』제목의 내용을 번역 게재하 음.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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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푸르름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 건강한

삶을「地産地消」로 실현하는 결합을 상호간에 메

리트가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제안이다.

食 네트워크 鳥栖의 멤버는 지역의 보건소, 농

림사무소, 보급센터에 鳥栖市(농림과, 보건복지센

터)의 4개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학, 농협, 농가의

직거래가공조직, 음식점, 식생활개선협의회, 보육

원, 초중학교 등 30개 이상의 큰 네트워크로 확

되었다.

운 이 잘 되어 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무국을 두지 않고 월 1회의 회의는 중심이 되

는 4개 기관에서 회의장을 돌려가면서 개최하고

진행역할도 완전히 윤번제로 실시. 사무국을 두지

않는 것은 사무국 이외의 기관에 의존심이 싹트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

두가 즐겁게 힘을 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

한 포인트가 되었다. 회의에는 이야기 하고 싶은

테마에 따라 농가나 학교관계자, 음식점 등의 리

더들도 참가시킨다. 

표자가 아니라 실무자가 참가하기 때문에 건

설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온다. 인사이동으

로 사람이 바뀌어도 진심으로 서로 이야기 하는

가운데 친구가 되어 간다. 예산이 없는 고민은 상

호기관에서 종래 갖고 있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효과를 배증시킨다. 

起業여성에 自信, 농가에 보람

食 네트鳥栖에는 3개의 추진항목이 있다.

① 食과 農의 종합적 시점에 서서 건강 만들기 추진

②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추진

③ 食農교육의 추진

이 가운데 ①의 실천에는「食과 農 읍내의 보건

실」이라는 책이 있다. 읍내 쇼핑센터 내부에 출

장(배달) 보건소를 개설하여 혈압, 골 도, 체지방

측정, 건강 상담을 수행한다. 여기까지는 눈에 잘

띄는 주민서비스이지만 그 옆에서는 고야나 아스

파라거스 등 그 고장 농산물의 조리나 가공법 소

개도 한다. 이 소개에는 고장의 에코팜(환경농장)

이나 여성 기업(起業)의 농산가공관계자 등 농가

가 참가 한다. 이러한 공동사업(편승)의 개최 가운

데 시민의 건강과 食∙農이 연계되어 농가, 특히

여성들이 자신감을 붙여 간다.

②의 地産地消의 추진에서는「食 네트워크 鳥

栖」통한 학교급식에의 그 고장 농산물공급시스템

의 실현이 주목 된다. 

학교급식에 그 고장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심

할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트

워크에서 서로 이야기 한다. 지역농산물이 모이는

직매소로부터 초등학교의 양사에, 수확 예상 1

개월 전에「지금이 제철 통신」으로서 추천하는 식

재료 정보가 보내진다. 그 정보로 부터 양사가

메뉴를 생각해 납품업자에게 발주를 요청한다. 농

가와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전문의 납품업자도 참

가하는 시스템이다. 업자는 급식비의 예산을 검토

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가능한 한 그 고장 생산 농

산물을 우선해 구매한다. 

이 고장 생산 급식시스템을 계속해 가기 위해

鳥栖市가 조정검토회를 담당하여 양사, 조리사

도 참가하여 공부하는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

농가∙농촌에 의한 <먹거리 담당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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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많은 사람들의 열의로 학교급식에는 고장에서

생산된 아스파라거스, 양파, 감자, 시금치, 무 등

수많은 품목이 사용되도록 되었다. 

특산의 아스파라거스로는 생산농가의 오리지널

메뉴가 급식의 메뉴로 올랐다. 교내 방송을 통해

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고, 급식편지를 통해 보호

자에게도 연락되어 농가와 학교∙가정과의 유

가 강하게 되었다. 물론 농가도 食育의 주역으로

서 보람도 높아가고 있다. 

먹거리로부터 양, 지역으로부터 애정

이「食育경연 회」는「식생활 개선분야」, 「교육

분야」, 「식품산업분야」, 「농림어업분야」의 네 분

야로 나뉘어 모집하고 있지만 보육원, 유치원, 초

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 학까지「교육분야」로

부터의 응모가 가장 많고, 올해도 160건의 사례가

쇄도했다. 

학교에서「食育」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

은 일본의 농가∙농업을 지키는 위에서 매우 중요

한「食의 담당자」를 육성하는 책이다. 

이번 교육분야에서 우수상(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장賞)을 수상한 것은 靑森縣鶴田町立�菖

蒲川小學校의 시스템「우리들의 기운은『아침밥

조례』로부터~ 먹거리로부터 양, 지역으로 부터

애정~」이다. 

쌀과 사과의 고장 鶴田町(츠루다쵸)는 전국에서

앞장서서「아침밥 조례」를 만들 곳으로 알려져 있

다. 이 조례에는 건강 장수의 목표로서 6개의 기본

방침을 내걸고 있다. 

① 밥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개선

②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운동의 추진

③ 안전, 안심 할 수 있는 농산물의 공급

④ 地産地消의 고장 식재(食材)의 제공

⑤ 食育추진의 강화

⑥ 쌀 문화의 계승

고장 전체가 食育추진지원의 기반에서 菖蒲川

小學校의 급식은 매일 밥 급식이다. 쌀은 고장 내

에서 생산된「츠루노 카가야키(츠가루로망)」, 급식

시간에는 보온밥통에 넣은 따뜻한 밥이 운반된다.

그 외에 고장내의「미치노 에키(국도변 농산물직

판장)」에 있는 직매소로부터 지역의 농가가 재배

한 채소가 직송되어 메뉴의 거의 부분을 채우고

있다. 디저트인 사과는 적은 급식비 가운데 지역

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려는 사과농가로부터 무

상의 제공품이다. 

전교생 73명의 작은 학교라고 듣는다면「그렇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독자도 있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소학교는 전

국의 농촌에 많이 있다. 그곳에서는 매일 고장에

서 생산된 밥 급식이 실현되고 있을까? 작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고장의 행정과 농가의

뜨거운 지원, 「지역으로부터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야 말로 실천한다. 

고장 농가의 지원은「쌀 문화의 계승」을 위한

식농학습(食農學習)도 매년 수행된다. 종자 볍씨

의 발아 학습부터 시작되는 5학년의 벼 재배체험,

수확한 찹쌀로 만든 떡을 접하는 전교 3세 교

류의 수확제. 그리고 6학년은 특산 사과의 수분 작

업으로부터 꽃따기, 봉지 씌우기, 봉지 벗기기, 수

외국도농교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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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가공, 판매라는 일련의 과정을 농가에게 배운

다. 사과에 자기가 만든 실(seal)을 붙여 그림문자

를 넣은 사과를 재배하고「祝 卒業」의 자가 나타

난 사과를 가지고 학교(둥지)를 떠나간다. 

어른으로서 고장에 남는 어린이는 적을 지도 모

른다. 그래도 아침밥을 단단히 챙겨 먹고 지역의

애정이 들어간 급식을 먹어서 건강한 신체로 자라

서 농업체험을 마음에 간직한「食의 담당자」로써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응원단」으로 키워

갈 것이다. 

고향의 맛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어린이에게

「교육분야」에서의 올해 수상사례를 좀 더 소개

하자.

北海道河西郡更別村의「동구리(도토리)보육원」,

급식담당의 양사가「사라베츠(更別)의 식재를 맛

있게느끼는미각을만들고사라베츠를소중하게생

각하는 어른으로 육성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

고 원아와 함께 고향의 맛「감자경단」을 만드는 등

지역의농가와일체가되어食育을전개하고있다. 

靜岡縣川根町立川根小學校에서는 고장의 川根

町의 차 밭에서 차 순 지르기, 덖음차를 체험하고

교류학교에 선물로 지참해서 새롭게 고장의 메리

트를 실감하는 어린이가 육성되고 있다. 

감과 매실의 산지로 고장의 중학생에게 재배로

부터 가공까지를 체험시키는 奈良縣五 市立西

吉野中學校에서는 말린 매실(우메보시)만들기의

「달인」의 지도로 햇볕말리기 등에 도전, 만들어진

「작품」의 깊은 맛깔에「옛날 사람들은 단해…라

고 감격, 지역 사람들의 소망과 학교가 하나로 된

고향종합학습 」의 책이다.

茨城縣立眞壁高等學校 農業硏究部에서는 농업

과의 고등학생이 고장의 중학생을 상으로 농장

의 밭에서 채소재배를 체험시키고 그것을 재료로

교내에서「요리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장래의 소

비자들과 교류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교류가 農과 食에의 의식을 바꾼다.

「지역에뿌리내린食育경연 회」에는「농림어업

분야」에의응모로써농가의食育실천도들어왔다. 

宮城縣大崎市의 에코팜 사사키 농장, 환경보전

형 농업의 실천 가운데 어린이들이나 보호자와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고리를 확

하는 책이다(지역에 뿌리 내린 食育추진협의회

회장상 수상).

여기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역이 몽땅 감농약(減

農藥)에 돌입한 결과 농업용수로에 송사리나 개구

리가 늘어나고 논에 산골짜기 새우, 잠자리도 부

활하여 생물다양성의 풍요로운 논밭이 재생되어

왔다. 2006년에 개설한「타지리 에코 베지터블 농

산물직판소 」의 벽에는 일본 빨간 개구리, 가을 꼭

두서니 등 풍요로운 환경의 논에서 만 볼 수 있는

생물의 사진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식농교육(食農敎育)을 빨리 추진하여 어린이들

을 상으로 한 초기 10년은 쌀 만들기의 체험, 식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추진하여「모

내기∙벼베기의 명인」, 「쌀 식문화의 전달자」로서

농가∙농촌에 의한 <먹거리 담당자> 만들기



조부모를 활동에 끌어들 다. 그 후 환경보전형

농업에 의해 희소생물∙절멸위구종(絶滅危 種)

이 부활하면 이번에는「먹거리의 안전 학습」과

「논의 생물체 관찰회」가 시작되고 食育이나 환경

학습의 조직「미치노쿠(이와테, 후쿠시마, 미야

기, 아오모리 지역) 논의 학교」를 주로 한 네트워

크 활동으로 레벨 업, 어른도 포함한 교류로 확

되었다. 

논밭에서 직접, 농산물에 접하는 체험이 참가자

의 흥미를 끌어들여 먹거리에 의식을 변화시키는

시 다. 토마토의 摘心(순지르기) 체험 후에「채소

를 싫어하는 성격이 고쳐졌기 때문」, 「토마토를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족을 데리고

체험에 오는 참가자가 있다. 「순을 지르고 먹을 기

회를 만드는 것, 제철의 막 따낸 토마토나 오이를

먹음으로서 채소를 싫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

다. 부모 세 에 생산의 현장을 알려주는 것이 건

전한 식생활과 연계되어 가정에서의 먹거리의 혼

란 극복에 연계 된다」고 사사키 농장의 주인 사사

키씨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한다. 이 실천도 농

가∙농업의 을 응원하는「먹거리의 담당자」를 만

들어 연결하는「교류형 농업」을 여는 시스템이다.

食育이란

「먹거리의 담당자」를 육성하는 것

어떠한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도 생명을 지탱

하는 일상의 먹거리(식생활)는「地産地消」를 토

로 하는 자립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저마다

각각의 나라와 지역의 지속가능한「먹거리의 자

급」이야 말로 자립과 평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 

단순히「먹거리는 안전하고 값이 싸다면 어느

나라의 수입품이라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자국

의 농업∙농촌, 자연과 자신과의 연계를 생각에

미치는「상상력」이 부족하다. 

경험과 체험이 결핍되면 상상력도 생기지 않는

다. 식료의 생산과 소비, 農과 食이 괴리되어 생

산체험의 기억이 없고「팔리고 있는 것 밖에 먹지

않는」지금의 어린이들(그 부모도)에게는 먹거리

와 그 배경에의 상상력이 매우 빈약한 상황으로

되어 있다. 지금 食育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거

기에 있다. 

체험, 교류를 통한 농업, 농촌과 자신과의 연계

에 생각을 몰아간다.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는「먹거리의 담당자」를

키우는 것이 食育의 근본 과제다. 먹거리의 담당

자」를 키우는 것은 농가∙농촌이고 그것이 農의

담당자의 활기를 복 돋운다. 양자의 연계추진이

「食育」활동의 근본이다. 

「팔리고 있는 것 밖에 먹지 않는」어린이들을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생물으로서의 먹거리」

의 생산현장에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생산현장은 단순한 생산의 장소만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과 농가가 엮어서 펼쳐낸「역사적 생

명공간」이다. 그 기저에 생명이 있는 먹거리를 키

워서 지속적으로 개성적인 食이 만들어져 유지되

고 생명이 지탱되어 왔다. 어린이들에게 이「생명

의 연쇄사슬」을 실감 가능한 체험을 풍부하게 하

고 기억을 중첩시켜 전승의 생각을 부풀리는 것

이 어른들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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